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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같은 사랑을 연주한, 불꽃같은 에너지의 5중주
최다은 2023-08-16

[리뷰] 클래식 레볼루션 2023 - 체임버 뮤직 콘서트 II

쩌렁쩌렁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홀로 빛나는 협연자도 없는 체임버(소규모 기악 합주) 공연. 체임버
공연인만큼 외적으로 화려한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느때보다 격정적인 드라마가 무대 위에
펼쳐졌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클래식 레볼루션 2023 - 체임버 뮤직 콘서트
II’ 이야기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과 조진주, 첼리스트 한재민 등 스타 연주자들이 피 튀기는
열정과 내밀한 교감을 선보이며 한 편의 멜로 드라마를 완성했다.

프로그램은 클래식계에서 유명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낸 슈만과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으로 구성됐다.
클래식 레볼루션 예술감독이자 이날 공연에 클라리네티스트로 참여한 안드레아스 오텐자머는 연주
직전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를 둘러싼 연애사는 요즘 핫한 K드라마의 서사와 다름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스승과 제자로 만난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는 한순간에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장인과 혼인 허가 소송까지 불사했다. 이들 커플을 곁에서 지켜본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슈만의 후배 브람스였다. 브람스는 클라라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청춘 남녀의 삼각관계, 부모님의 결혼 반대, 비현실적인 수준의 순정 등 이들의 이야기는
드라마 단골 소재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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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롯데콘서트홀에서 윤홍천·조진주·한재민이 슈만 피아노 삼중주 제1번을 연주했다. 롯데콘서트홀 제공

첫 곡은 윤홍천(피아노) 조진주(바이올린) 한재민(첼로)의 슈만 피아노 삼중주 제1번 d단조.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슈만이 클라라와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곡의
초연에서도 클라라 슈만이 피아노를 맡았다.

개성 넘치는 조진주의 연주는 어두우면서도 열정적인 이 곡과 잘 어우러졌다. 바이올린의 존재감이 큰
영향일까. 1악장에서는 나머지 연주자들, 특히 피아노가 다소 묻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2악장부터는
세 연주자의 에너지가 동시에 고조되며 점차 균형을 찾아갔다. 느리고 서정적인 3악장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나지막하게 대화하듯 이중주를 들려줬다. 3악장에서는 특히 한재민의 깊이있는
소리가 두드러졌다. 그는 풍성하고 정갈한 비브라토로 곡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 브람스의 왈츠 2곡과 헝가리안 댄스 제7번이 클라리넷 5중주로 연주됐다. 오텐자머는
클라리네티스트로 함께했다. 브람스 왈츠와 헝가리안 댄스 모두 한번쯤 들어본 친숙한 곡이다. 이를
5중주 버전으로 듣는 것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6명의 연주자가 돌아가며 기량을 뽐낸 덕분에
공연장에는 익살맞은 춤판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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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레이 첸, 한재민, 조진주, 조정민, 김사라, 오텐자머. 지난 15일 연주자들이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을 연주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하이라이트는 2부의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였다. 안드레아스 오텐자머·레이 첸·조진주·한재민·김사라
(비올라)·조정민(더블베이스) 등 6명의 연주자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사운드를 보이며 완벽한
케미를 선보였다. 레이 첸과 조진주,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불꽃같은
에너지를 선보였다.

두 바이올린이 뜨겁게 불을 지르면 비올라가 균형을 잡아주고 첼로, 더블베이스가 명암을 부여했다.
다소 차가운 소리를 내는 현악 파트 사이에서 클라리넷이 맑고 둥근 소리로 이들을 중재했다.
오텐자머는 오작교처럼 중심을 잡으며 마지 지휘하듯 리드해 나갔다.

함께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며 음을 맺고 끊는 부분은 체임버의 주된 묘미였다. 음을 함께 끄는 부분
등에서 이들은 서로 호흡, 눈빛을 통해 절묘하게 드라마를 만들어 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